
80www.kcp.or.kr

Exposure to Human Error-Related Aircraft Accident in 
Male Air Force Pilots: Its Effect on PTSD Symptoms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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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s characterized by not only significant psychological distress but also long-term difficulties in 
social and occupation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Psychological response to exposure to trauma can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traumatic incident or factors related to the individual exposed to trauma. As such,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protective factors that consid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particular nature of the trauma. The present study 
thus examined the effect of exposure to human error-related aircraft accident in air force pilots on posttraumatic stress symp-
toms. Secondly, the moderation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was tested. A total of 64 male air force pilo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air force pilots exposed to human error-related aircraft accident evidenced more posttrau-
matic stress symptoms than pilots with no prior exposure to human error-related aircraft accident. Furthermore, cognitive 
flexibilit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light-related trauma secondary to human error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The findings indicate that exposure to traumatic events during flight missions may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that high degree of cognitive flexibility may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The implica-
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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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심

각한 부상과 같이 생명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사건들을 직접 경

험하거나 그러한 사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목격한 경

우,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

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증상의 발현을 의미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개인들은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된 침습 및 회피

증상,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신체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

화로 인해 임상적 수준의 유의미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APA, 

2013), 우울장애나 범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과 질환들과 동반이환 

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쉽지 않고(Dekel, Solomon, Horesh, & 

Ein-Dor, 2014; Elhai et al., 2015), 사회적·직업적 기능 수행 및 적응

에 있어서도 장기간에 걸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essler, Chiu, Demler, & Walters, 2005; Kessler, Gillis-Light, 

Magee, Kendler, & Eaves, 1997; Smith & Frueh, 1996). 이렇듯, 개인

에게 주관적 고통을 안겨주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역기

능을 초래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

전했던 퇴역군인들이 다양한 부적응 문제들을 나타내면서 부터 체

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Kulka et al., 1990). 군인들은 살상

무기를 다룰 뿐 아니라, 전투 및 전쟁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사건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 증상은 전투 준비태세 유지 및 군의 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Hoge et al., 2002), 국가 안전보장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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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고

위험 공무 직업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가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고 있을 뿐(Kim, Lee, Jang, & Cheon, 2015),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전쟁(Kim & Chang, 2009) 및 베트남전 참전 재향

군인(Kang, Kim, & Lee, 2014; Oum et al., 2011), 해외파병군인

(Woo, 2012), 천안함 피격사건(Jang & Lee, 2013) 및 연천 총기난사 

사건의 생존 장병(Kim, 2011)에 대한 연구로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정전협정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놓여있고(Jang & Lee, 2013; Seol & Park, 

2015), 최근에는 한반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

fense, THAAD) 배치 결정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안보적 위협 환경에서 공군 전투

기 조종사들은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 야간 비행은 물론, 24시간 비

상대기 체제로 근무함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이 높고, 

비행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Lee, 2014). 비행사고는 해

무와 황사에 의한 시정장애, 협소한 공역에서의 훈련에 따른 공중

충돌 위험 등 외부 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조종사 내적 요인에 의해

서도 발생할 수 있다(Song, 2006). 전투기 조종사들은 신속한 전투 

기동을 목적으로 하는 임무의 특성 상, 저기압과 고가속도 비행환

경에서 저산소증이나 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G 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G-LOC), 시각기관이나 전정기관의 착각에 의한 공

간감각상실(spatial disorientation, SD) 등 인적요소(human fac-

tor)로 인한 다양한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항공

기 사고는 인적오류(human error)에 기인하며,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yeon, 2009; Lenné, 

Ashby, & Fitzharris, 2008; Wiegmann & Shappell, 2003). 조종사

가 비행 중 항공기 충돌 위험이나 근접 조우와 같은 비상상황을 경

험할 경우, 일부는 비행 트라우마(flight trauma)로 인해 유사한 응

급상황 발생 시 소극적이거나 과도하게 대처함으로써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Chun, 2014). 또한 인적오류, 항공기 결함, 악기상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비행사고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죽음과 같

은 간접 외상을 경험하였을 때에는 심리적 압박감과 허탈감을 느

낄 수 있고 심할 경우, 외상사건에 대한 재경험·회피·과각성 등의 

반응을 동반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 

증상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Park, 

2013).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지라도 모

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외상경험에 대

한 심리적 반응들은 외상사건의 종류 또는 피해를 경험한 개인들

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Hembree, 

Street, Riggs, & Foa, 2004; Taylor et al., 2001). 일반인들을 대상으

로 한 메타분석 결과, 아동기 외상경험, 정신장애 가족력, 외상사건 

전 심리적 적응 수준, 외상 사건 당시 지각된 위협의 정도와 정서 반

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외상

사건 이후의 사회적 지지는 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Ozer, Best, Lipsey, & Weiss, 2003).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

석 연구에서도 소수인종, 낮은 교육수준, 저계급자, 전투특기 등 인

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적응문제, 동료가 다치거나 죽는 것을 

목격한 간접 외상 경험, 파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Xue et al., 2015). 고위험 공무 직업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공감적 관심, 분노표출, 심리적 복지감, 자기자비, 자아존

중감, 직무만족 등을 꼽았으며, 이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

스 대처를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다(Kim, Lee, Jang, & Cheon, 

2015). 이처럼,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들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정서

적 반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상 경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조절

의 어려움은 외상사건과 같이 부정적 정서를 각성시키는 정보들로

부터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고, 극단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정

서를 조절하도록 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PTSD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

(Koss, Figueredo, & Prince, 2002; Marshall, Schell, Glynn, & Shet-

ty, 2006).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지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Ehlers & Clark, 2000), 사고억제 및 반

추와 같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응의 경우 외상사건의 침습과 밀접

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PTSD 증상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

으로 밝혀진 바 있다(Ozer, Best, Lipsey, & Weiss, 2003). 또한 외상

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탓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외상사건

에 대한 잘못된 귀인이나 외상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치명적으로 

손상되었다고 여기는 파국적 사고는 PTSD 증상을 유지시킬 뿐 아

니라 증상의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Kleim, Ehlers, & 

Glucksman, 2012). 즉, ‘자기비난’, ‘반추’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인

지적 정서조절은 PTSD 증상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와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반면, ‘긍정적 재조명’, ‘수용’ 등과 같은 적응적인 인지

적 정서조절은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Garnefski & Kraaij, 2007). 이와 같이, 외상사건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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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반응과 평가는 외상사건 경험 이후 증상의 심각도와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Luxenberg, Spinazzola, & van der 

Kolk, 2001),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인

지적 유연성이다(Chard, Schumm, Owens, & Cottingham, 2010; 

Rizvi, Vogt, & Resick, 2009; Sobel, Resick, & Rabalais, 2009). 조각

난 가정 이론(theory of shattered assumptions)에 따르면, 세상의 

합리성이나 우호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지닌 사람일수록 외상 

사건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며(Janoff-Bulman, 1989; 1992), 긍

정이든 부정이든 인생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직된 신념을 지닌 사람

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나타내기 쉽다고 하였다(Brewin & 

Holmes, 2003). 즉, 외상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사고의 유연성

이 외상경험 이후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Ehlers 

& Clark, 2000; Foa & Rauch, 2004), 긍정적 재평가 및 의미 찾기 등 

적응적인 인지적 대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Collins, Taylor, & 

Skokan, 1990; Urcuyo, Boyers, Carver, & Antoni, 2005). 

인지적 유연성이란 변화에 대한 능력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Martin & Rubin, 1995; 

Thurston & Runco, 1999).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인지활동의 많은 

부분을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하여 그 정보들이 의미하는 바를 결

정하고, 가장 적합한 행위와 절차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사용하

고 있으므로(Kim & Sohn, 2006) 상황인식(situation awareness; 

SA)은 비행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조종사의 주된 특징이

라 할 수 있다(Masys, 2005; Wickens, 2002). 특히, 상황인지 상실

(loss of situation awareness, LSA) 등 인적요소에 의한 비행사고가 

중대한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Lenné, Ash-

by, & Fitzharris, 2008; Wiegmann & Shappell, 2003), 인적오류들

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은 이러한 외상경험이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

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항공기 결함 또는 

악기상 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한 비행사고 보다는 인적오

류와 같은 내적 요인에 기인한 비행사고를 경험하였을 경우, 조종사

는 자신의 감각과 판단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낌에 

따라 유사한 외상사건에 노출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Wickens, 2002). 따라서 조종

사의 인적오류에 의한 비행사고 노출은 다른 요인들로부터 비롯된 

외상경험 보다 침습 및 회피 반응을 유발하기 쉽고, 외상후 스트레

스 장애 증상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러나 높은 인

지적 유연성은 조종사가 인적요소에 기인한 위험상황을 통제가능 

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 가능한 대안을 찾도록 하여(Martin & 

Rubin, 1995; Thurston & Runco, 1999) 반추 및 사고억제와 같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응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침습 및 회피 증

상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Ozer, Best, Lipsey, & Weiss, 2003). 

더불어, 인지적 유연성은 조종사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의사결

정을 내리고 특정수준의 상황인지 능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외

상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Jones & Endsley, 1996; Masys, 2005). 

이처럼, 인지적 유연성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과 정서적 반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심화시키는 것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지행동치료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근거기반 치료에서도 주된 개입의 요소로서 다루어져 왔다(Mon-

son et al., 2006; Rizvi, Vogt, & Resick, 2009). 그러나 비행사고와 관

련된 외상사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공군 조종사 집단을 대상

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인지적 유연성의 효과에 대하

여 검증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은 외상사건의 종류와 그것을 경험하는 개인들의 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Hembree, Street, Riggs, & Foa, 2004) 인

지적 유연성과 같이 공군 전투기 조종사 집단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보호요인을 찾는 것은 항공기 사고에 의한 외상후 스트레스장

애를 예방하고 전투력 보존에 있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 조종사의 인적요인에 의한 비행사

고 노출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공군 조종사의 인적요인에 의한 비행사고 노출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지적 유연성이 조절효과를 보

일 것이다. 이 때, 인지적 유연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과 비교했

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전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충주, 원

주, 강릉 등 9개 전투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조종사를 근접 모집단

으로 하였다. 총 77명의 대상자 중 비행사고 관련 외상사건 노출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한 64명(남성=100%)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

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계급은 대위(53.1%)가 가장 많았고, 소령

(29.7%), 중위(9.4%), 중령(4.7%), 기타(3.1%) 순이었다. 평균 연령은 

31.5세(SD=5.43)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86.0%), 석사학위(10.9%), 박사수료 이상(3.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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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해당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심의(승인

번호: 7001988-201705-HR-183-02)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공군 조

종사에 대한 설문조사의 실시를 위해 공군 본부의 승인을 취득한 

후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 훈련 입과 한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자

발적인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참

여자에게 5천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측정도구 

비행사고 관련 주요경험 질문지

공군조종사들의 비행사고 관련 외상사건 노출을 식별하기 위해 비

행사고 관련 주요경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Chun(2014)이 개발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직무 스트레스 척도를 참고하여 전투기 조

종사들이 임무 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비상상황 및 항공기 사고 원

인 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비행사고로 인해 동료를 잃었던 

간접외상경험을 포함하여 인적요소, 항공기 결함 및 악기상 등에 

의한 비상상황이나 사고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있

다/없다’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중복 경험한 경우에는 해당하

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

Foa(1995)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과 증상의 심각성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stress Diagnostic Scale, PDS)를 Nam, Kwon과 Kwon(2010)이 한

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K-PDS는 총 4개의 장으로 구

성되었으며 1, 2장에서는 피검자가 경험한 외상 사건 및 괴로움의 

정도를 평정하고, 3장에서는 외상 사건 후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증상의 빈도를 4점 Likert 자기보고식 척도로(0=전혀 아니다 혹은 

1회, 3=주 5회 이상 혹은 거의 언제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

막 4장에서는 지난 1개월 동안 3장에서 평가한 문제들이 삶의 각 

영역에서 방해가 되는지를 예/아니오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도

록 하였다. 해당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인지적 유연성 검사

Dennis와 Vander Wal(2010)이 개발하고 Heo(2011)가 번안 및 타

당화 한 인지적 유연성 검사(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CFI)

를 사용하였다. 대안 하위척도와 통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원판에서 대안 척도에 해당했던 10번 문항(“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은 요인 부하량이 .40 미만이었으므로 최종 

문항에서 제거되어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7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7=전적으로 그렇다) Heo(2011)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측

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

해 인적요소에 의한 비행사고 경험이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주형 예측변수인 비행사고 경

험여부는 더미코딩(dummy coding)으로 변환하고, 조절변수인 인

지적 유연성은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Cohen, Co-

hen, West, & Aiken, 2013).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독립변인과 조

절변인 및 종속변인 간의 공차한계는 최소 0.542에서 최대 0.997이

었고, VIF는 최소 1.003에서 최대 1.84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문

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Lee & Park, 2015). 1단계에서는 예

측변수와 조절변수를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준거변수

인 PTSD 증상의 설명량을 살펴보았다. 2단계에서는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추가함으로써 증가되는 준

거변수의 설명량이 유의미한지 살펴봄으로써 조절효과를 검증하

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64 (100)
Age (year) ≤ 29 25 (39.1)

30-39 34 (53.1)
≥ 40 5 (7.8)

Rank Lieutenant 6 (9.4)
Captain 34 (53.1)
Major 19 (29.7)
Lieutenant Colonel 3 (4.7)
Other 2 (3.1)

Education level Bachelor degree 55 (86.0)
Master degree 7 (10.9)
Doctoral degree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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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기술통계 및 비행사고 관련 주요경험 현황

연령, 계급, 교육수준 별 인지적 유연성 및 PTSD 증상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F 검정을 실시한 결과, 차이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하

지 않았다(Table 2). 또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

지적 유연성과 PTSD 증상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r= -.056, n.s.).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임무 수행 중 경험한 비상상황 또

는 사고 원인 별로 살펴보면, 항공기 결함(32%)에 의한 비상상황 경

험이 가장 많았고, 인적요소(24.1%)에 의한 사고경험과 비행사고로 

동료를 잃은 경험(24.1%), 악기상에 의한 사고경험(16.3%), 기타

(3.5%)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

경험 중에서도 공간감각상실(32.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상황인식 상실과 조작과실이 각각 21.2%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도 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7.7%), 피로(7.7%), 절차 미준수(5.7%), 

기타(3.8%) 순으로 보고되었다. 

참가자들의 PTSD 증상 범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한국판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Nam, Kwon, & 

Kwon, 2010)의 절단점인 20점 이상의 증상을 보고한 참가자는 2명

(3.2%)으로 나타났으며(0–4점=76.6%, 5–9점=15.6%, 10–14점

=4.8%, 15–19점= 0%, 20점 이상=3.2%), 인적요소에 의한 비행사

고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이러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PTSD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1.876, p< .07). 

인적요소에 의한 비행사고 경험과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인지적 유연성이 인적요소에 의한 비행사고 경험과 PTSD 증상 간

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비행사고 경험과 인지적 유연성을 

투입하여 각 변인의 주효과를 확인하였고, 2단계에서는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인지

적 유연성은 비행사고 경험과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R2 = .075, p< .05)를 나타냈다(Table 4).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예측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적 유연성의 조건 값(-1SD, Mean, +1SD)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Aiken & West, 1991)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고, 그래프는 Figure 1과 같다. 검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PTSD Symptoms and Cognitive Flexibility acros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TSD symptoms F Cognitive flexibility F

Age (year) ≤ 29 2.880 (4.868) .186 95.480 (10.361) 1.495
30–39 3.235 (5.269) 97.3824 (12.405)
≥ 40 1.800 (4.025) 105.200 (10.035)

Rank Lieutenant 4.333 (8.311) .323 90.833 (8.589) 1.909
Captain 2.677 (5.050) 95.971 (10.791)
Major 3.421 (3.963) 99.368 (13.035)
Lieutenant Colonel 0 (0) 112.667 (5.132)
Other 4.500 (6.364) 95.000 (4.243)

Education level Bachelor degree 3.091 (5.125) .365 96.873 (11.121) .242
Master degree 3.000 (4.509) 100.143 (15.952)
Doctoral degree 0 (0) 97.500 (13.435)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PTSD Symptoms across 
Causal Factors of Flight-Related Trauma  

Causal factors of trauma (n) PTSD symptoms

Direct flight-related trauma
   Human error (34) 4.059 (6.115)
   Aircraft defect (45) 2.778 (4.977)
   Bad weather conditions (23) 3.739 (6.203)
Indirect flight-related trauma
   Loss of fellow soldier due to aircraft accident (34) 3.382 (5.399)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Aircraft Accident and PTSD Symptoms  

Step Predictor β R2 ∆R2 F ∆F

1 Experience with aircraft 
accident (A)

.236† .059 .059 1.897 1.897

Cognitive flexibility (B) -.070
2 Experience with aircraft 

accident (A)
.236† .133 .075 3.071 5.160*

Cognitive flexibility (B) .181
(A)× (B)  -.371*

p† < .07,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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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결과, 인지적 유연성이 평균인 경우(t =1.899, p< .07)와 평균보

다 1SD 낮은 경우(t=2.396, p< .05)에 비행사고 경험에 따른 PTSD 

증상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인지적 유연성이 평균보다 

1SD 높은 경우에는 비행사고 경험에 따른 PTSD 증상에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t= -.278, n.s.).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공군 조종사의 인적요인 관련 비행사고 노출이 외

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지적 유연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Aiken & 

West, 1991)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 대다수가 임무 수행 중 

비상상황을 경험하였거나 비행사고 관련 위험에 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에서 비행사고 관련 직·간접 

외상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 이

상이 비행사고로 동료를 잃은 경험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 집단이 잠재적으로 외상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으며 PTSD로 이환되기 쉬운 고위험 직업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

다(Alden, Regambal, & Laposa, 2008; Forbes et al., 2011; Tan-

ielian, 2009). 해외에서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Brewin, Andrews, & Val-

entine, 2000; Dohrenwend et al., 2007; Hoge et al., 2004), 국내에서

는 여전히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군내 높은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Kim, Lee, 

Jang, & Cheon, 2015). 특히, 북핵 위협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간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속하게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공군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Chung, Kim, & Cho, 2012) 공군 핵심 전력인 전투기 조종사가 비

행 사고 위험과 PTSD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간과되었

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노출 위험성은 군 

전력 및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

문에 향후에는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군인집

단을 대상으로 한 PTSD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고 특히, 비행 사고와 관련하여 직·간접 외

상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 집단에서 외

상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둘째, 인적요소에 의한 비행사고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이와 같

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인적요소에 의한 비행사고 경험과 외상후 스트레

스 증상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

는 조종사가 항공기 결함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비행사고 

보다는 상황인식의 상실 등 내적 요인에 기인한 비행사고를 경험하

였을 경우,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껴 

이와 유사한 외상사건에 또 다시 노출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회피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다. 또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의 인적요인 관련 비행사고 노출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

는 영향을 인지적 유연성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외상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사고의 유연성이 외상경험 이후의 결과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hlers & Clark, 2000; Foa & Rauch, 2004). 즉, 외상사건에 노출된 

조종사의 인지적 유연성이 낮거나 평균 수준일 경우 외상후 스트레

스 증상을 경험하기 쉬운 반면, 높은 인지적 유연성은 외상사건 노

출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높은 인지적 유연성은 조종사가 인적요소에 기인한 

위험상황을 통제가능 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 가능한 대안을 찾

도록 하여(Martin & Rubin, 1995; Thurston & Runco, 1999) 부적

응적인 인지적 대응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침습 및 회피 증상을 

Table 5. Moderation Results for Engagement across Levels of Cogni-
tive Flexibility 

Cognitive flexibility Effect (b) SE t LLCI (b) ULCI (b)

Mean–1SD 5.068 2.116 2.396* .836 9.301
Mean 2.337 1.230 1.899† -.125 4.798
Mean+1SD -.395 1.423 -.278 -3.242 2.451

Note. LLCI (b) =  Lower level of b for 95% confidence interval, ULCI (b) 
= Upper level of b for 95% confidence interval.
p† < .07. p* < .05.

Figure 1. Interaction effect between human error-related flight trau-
ma and cognitive fi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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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킬 수 있다(Ozer, Best, Lipsey, & Weiss, 2003). 더불어, 인지

적 유연성은 조종사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특정수준의 상황인지 능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외상경험이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Jones 

& Endsley, 1996; Masys, 2005).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Garnefski & Kraaij, 2007; John & Gross, 

2004),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검증된 바(Seol & Park, 2015), 인지적 요소가 일반인들 뿐 아니라 

군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인지적 유연성은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고 대안적인 해결책을 고안해 낼 수 있는 능력(Den-

nis & Vander Wal, 2010)으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임무 

수행 중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우발상황에서 대처하는 양상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조종사 집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성

을 반영한 개념이기도 하다. 비행 상황에서 조종사의 판단과 의사

결정 능력은 비행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과 항공기의 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상황인

식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Wickens, 2008). 군 비행임무

의 특성 상 조종사는 높은 시간적 압박 하에 모든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홀로 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Kim & Sohn, 2006), 상황인식

의 상실은 항공기 중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인식을 적

절히 유지하면서 우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조종사로

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인적요인 관련 비행사고 노출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

써 조종사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요인을 찾았다는 데에 본 연

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외상경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들이 외상사건의 종류 

또는 피해를 경험한 개인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는 전제 하에(Hembree, Street, Riggs, & Foa, 2004; Taylor et al., 

2001), 외상사건에 노출된 개인의 특성과 외상경험 자체의 특수성

을 고려한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비

행임무 수행 중 인적요인 관련 외상사건 노출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은 외상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이

어지는 것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

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을 시간에 걸쳐 안정적인 특질

을 갖는 것으로 보았으며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자 변화 가능한 능력으로 보았다(Martin & Rubin, 1995; Thurston 

& Runco, 1999). 이렇듯, 인지적 유연성은 특성적인 측면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종

사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및 장애의 보호요

소이자, 향후 개입의 가능성이 큰 요소이므로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상사건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치료는 일반인 뿐 아니라 군인

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Bisson et al., 2007; Bradley, Greene, Russ, Dutra, & 

Westen, 2005; Susskind, Ruzek, & Friedman, 2012). 외상사건을 경

험한 개인들이 외상과 관련된 사고를 억압하거나 반추하는 등 부

적절한 인지적 전략을 사용할 경우, 이와 관련된 왜곡된 기억 또는 

평가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

상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Ehlers & Clark, 2000). 따라서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에 대한 인지치료에서는 외상사건 또는 이로 인한 결과

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외상사건을 재경험하도

록 유발하는 왜곡된 기억을 수정하는 것을 개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Ehlers, Clark, Hackmann, McManus & Fennell, 2005; 

Foa et al., 2005). 이때, 높은 인지적 유연성은 반추 및 사고억제와 같

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응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침습 및 회피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Ozer, Best, Lipsey, & Weiss, 200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조종사가 변화하

는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특정수준의 상황인지 능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외상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Jones & Endsley, 1996; Masys, 

2005). 인지적 유연성은 조종사에게 필요한 자질인 동시에, 외상사

건 노출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심화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종사 선발 및 관리에 적용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인지적 유연성을 발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 이를 통해, 비행임무 수행 

중 외상사건 노출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임시방편적인 개입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안

정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 및 비행안전, 

나아가 국가 영공방위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행사고 관련 외상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조종사들만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비행사고 이외의 외상 경험이나 사

고 이후의 경과 시간 등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의 절단점 이하의 증상을 보고하고 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노출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는 이유에 대



Flight-Related Trauma in Air Force Pilots

87https://doi.org/10.15842/kjcp.2018.37.1.007

하여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하나의 변인만으로 설명하기에 불충분

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

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측정하고, 이러

한 변인들이 PTSD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표

적 모집단으로 하였으나 항공우주의료원에 훈련 입과 한 조종사들

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

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Lee, 2014; Park, 2013)과는 달리, 계급 또는 연령에 따라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대상자들이 대위 및 소령 계급에 편중되는 등 표집 과정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

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계급 및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보함으로써 보

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기존 상태나 기능 수준에 대한 정

보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외상사건 노출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했던 변인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부정확한 회상에 따른 

왜곡이나 응답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실험이나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설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간 차이를 둔 종단연구를 설계함으로

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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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남성 공군 조종사의 인적요인 관련 비행사고 노출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성은정 ·박수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임상적 수준의 유의미한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직업적 기능 수행 및 적응에 있어서도 장기간에 걸쳐 어려움을 나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상경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들은 외상사건의 종류 또는 피해를 경험한 개인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 외상사건에 노출된 개인의 특성과 외상경험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비행사고 관련 외상사건 노출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조종사들의 주된 특성이

라 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남성 공군 전투기 조종사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인적요인 관련 비행사고에 노출된 조종사 집단에서 그러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인적요소에 의한 비행사고 노출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조종사의 비행임무 수행 중 외상사건 노출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유의미하게 연관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은 외상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비행사고, 외상, 인지적 유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공군 조종사


